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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미 실업률,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김세중 선임연구원

 미국의 1월 실업률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신규고용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회복

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

 1월 실업률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8.3%를 기록함.

   - 실업률은 2011년 8월 9.1%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노동부는 실업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상수준이라고 밝힌 5.2~6.0%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전

월에 비해 0.4%p 상승한 42.9%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2월 3일 노동부는 1월 신규고용자수가 시장 전망보다 10만 명 많은 24만 3,000명 증가했다고 발

표했으며, 정부 고용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동시장이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버냉키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정상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함.

 노동시장의 개선조짐을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연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러나 2월 7일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실업률이 수많은 구직 포기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만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여전히 노동시장은 정상수준에

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함.

 버냉키는 아직 경제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제로 수준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2014년

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LA Times, 2/3 등)




